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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공부 – 17-2 부 (누가복음 17:7-10) 

 

누가복음  17:7-10 (순종하는 종/노예) 

 
2.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결론 

 

1) 이 비유는 다음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주인은 자신의 명령대로 그저 

순종한 노예가 무슨 보상을 받아야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가?”답은 당연히, 

“아니오!”이다.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심을 암시하신다.  

 

2)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서 무슨 반응을 끌어내려 

하실까? 

 

가) 모든 믿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들로서, 최선과 최상의 노력을 

했다고 해서 주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보상이나 공덕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 노예들로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의무를 행했을 뿐이기에, 주인께서 우리의 

모든 노력에 그 어떠한 보상이라도 주셔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다) 노예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하며, 노예의 신분을 

가졌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라) 구원 혹은 은혜는 온전히 선물이다. 우리의 주인(하나님)께 드린 봉사와 수고에 

대한 보상이 결단코 아니다. 

 

마) 하나님의 노예는 의무를 수행하려 노력한다. 주인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빚을 

지우거나, 어떠한 보상을 얻으려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시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노예의 자리에서 의무를 다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대리인되시는, 그 

아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열심과 충성을 다해 그 

예수님을 섬겨야만 한다. 

 

사) 모든 믿는 사람들은(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의무를 다할 뿐, 그에 따른 덕을 

쌓는 것이 아니다. 명백하게 주인은 선물들을 자신의 노예들에게 줄 수 있다. 

노예는 자신의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덕을 주인으로부터 당당히 획득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리 하신다. 


